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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소재에 새 가치를, 지역 아동에 따뜻한 나눔을”
신세계면세점, 임직원 참여 업사이클링 봉사활동 전개

■임직원 참여형 자원순환 봉사활동으로 친환경 가치 실천
■서울 중구·인천 지역 아동에 직접 만든 물품·간식 등 1천만원 상당 지원

(신세계면세점=2026/08/31)

신세계면세점이 자투리 소재에 새 쓰임을 더해 지역사회 나눔에 나섰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업사이클링 가방과 간식 꾸러미를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완성된 물품은 서울 중구청 관할 우리동네키움센터 중구 2호점(중림키움센터)와 인천보라매아동센터, 동인천지역아동센터 등 3개 기관에 전달됐으며, 지원 규모는 총 1천만원 상당이다.

중림키움센터는 관내 방과 후 돌봄과 안전한 생활 환경이 필요한 지역 아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인천보라매아동센터는 인천 유일한 아동일시보호시설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안전하게 돌보고,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지역아동센터 또한 방과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로, 신세계면세점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맞춤형 나눔 활동을 기획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자투리 가죽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키트로 ‘마이보틀백’을 제작하고, 다양한 간식으로 구성된 아동용 간식 꾸러미를 준비했다.

이번 물품 전달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림키움센터에서 전달식을 통해 이뤄졌다. 행사에는 김두량 신세계면세점 CSR팀장과 정선윤 중구청 교육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신세계면세점은 매년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자원순환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자투리 소재 등을 활용한 연필과 핫팩 제작·기부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중구청 ‘쓰레기연구소 새롬’ 후원, 포장재를 줄이는 ‘그린 캠페인’, 친환경 종이 쇼핑백 도입 등 사업 전반에서도 친환경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환경경영 국제표준 ISO 14001 인증을 취득한 이후 친환경 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아동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친환경 실천과 지역사회 나눔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중림키움센터에서 진행된 업사이클링 마이보틀백과 간식 꾸러미 기부 전달식에 참여했다. (왼쪽부터) 김두량 신세계면세점 CSR팀장, 정선윤 중구청 교육정책과장
